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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기다리던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를 다녀왔읍니다.

지난 겨울부터 전화를 해서 미리 알아보고 올해 시작하자마자

신청을해서 운 좋게 당첨이 되어서 이런 행운을 누렸네요.

강진은 말은 많이 들어 보았지만 우리집에서 실제로 가기는 

좀 멀어서 쉽게 갈수는 없었읍니다.

청자와 다산 초당이 유명해서 늘 가보고 싶던차에 직접 가보니

역시 다른 고장과는 다른 품위와 푸근함을 느꼈읍니다.

내가 묵었던 "비비안네사랑채" 에 도착하자마자 주인과 안주인의

따뜻한 환대와 함께 벌써 행복한 일주일을 예감할 수 있었읍니다.

신경쓴 식탁과 깔끔한 숙소며 주변 텃밭에서 싱싱한 야채, 그리고 안주인의

시원한 목소리, 바깥의 풍경과 상쾌한 공기.

모든것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일주일이었읍니다.

아울러 가보고 싶던 미황사, 대흥사, 운림산방, 백운동원림, 도갑사등을

모두 돌아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구요. 꿈같이 보낸 일주일을 잊지 못할거예요. 비비안님 당신은 강진의 보배입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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